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1. 6월 교회 일정 

    * 21일(주) : Father’s Day   * 27일(토) : 가족모임-Andrew Haydon Park 

    * 28일(주) : 선교주일 / 성찬식 

2. 성도 소식 및 기도 제목 

    *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입은 교회 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 일) 조영상, 러) 장석천, 카) 서현석, 니) 이영철 

    * 이재숙 집사 가정 - 한국 방문(28일 귀국) - 안전/ 행복한 여행 되기를... 

    * 권선아 성도의 담낭 절제수술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고, 후유증없이 

       빠르게 회복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 6월 예배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2026년 6월 21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44번, ‘시편 100’ 낭독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 Psalm 100 (Cev.) 
 

Shout praises to the LORD, everyone on this earth. 
Be joyful and sing as you come in to worship the LORD! 

You know the LORD is God!  
He created us, and we belong to him;  

we are his people, the sheep in his pasture. 
Be thankful and praise the LORD as you enter his temple. 

The LORD is good!  
His love and faithfulness will last forever. 

(Amen)    

 

 

9. 결단의 찬양과 기도 : ‘아바 아버지’ 

 

 

The son said,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God in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But his father said to the servants,  
"Hurry and bring the best clothes and put them on him.  
Give him a ring for his finger and sandals for his feet. 

Get the best calf and prepare it, so we can eat and celebrate. 
This son of mine was dead, but has now come back to life.  

He was lost and has now been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A-men) 

 



 

 
 

8. 오늘의 말씀 :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 누가복음 15장 17-24절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 Luke 15:17-24 (cev.) 

  Finally, he came to his senses and said,  
"My father's workers have plenty to eat,  

and here I am, starving to death! 
I will go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God in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like one of your workers." 
The younger son got up and started back 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sorry for him. He ran to his son & hugged & kissed him. 

 

 4.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5.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7. 함께 기도 
 

1. 아버지와 가장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고, 저들의 헌신과   

    사랑에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 

2.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깊이 묵상하며,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 

3. 미/이, 중동지역의 휴전이 확실한 종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평화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 

4. 권선아 성도의 담낭 절제 수술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고, 

    후유증 없이 빠르게 회복 되기를.... 

5.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과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 

 

6.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